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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대한항공)이 2017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

매스스타트에서금메달을획득하면서한국동계아

시안게임역사를다시썼다

이승훈은 23일일본홋카이도현오비히로오벌에

서열린 2017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스피드스케이

팅남자매스스타트에서우승해총 4개의금메달을

목에걸었다

20일남자 5000m와 22일남자 1만m 팀추월 23

일 매스스타트등출전종목에서모두우승했다

이승훈(대한항공)은도전의아이콘이다

그는스피드스케이팅으로빙상계에입문한뒤신

목중학교시절쇼트트랙으로전향했다

한국 쇼트트랙의 벽은 높았다 대표팀 선발전에

서번번이고배를마셨고 출전한국제대회에서도

이렇다할결과를내지못했다

이승훈은 2009년 4월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발전

에서고배를마시자과감하게스피드스케이팅스케

이트를신었다

전향과정도드라마틱했다

그는스피드스케이팅스케이트가없어다른선수

의스케이트를빌려신고훈련했다 이승훈은종목

을전향한뒤불과 6개월만에태극마크를달았다

특유의체력과끈기를앞세워스피드스케이팅장

거리에서두각을나타내기시작했다

사실스피드스케이팅장거리는유럽선수들의전

유물이었다 체격 조건이 비교적 떨어지는 아시아

선수들은고전을면치못했다

그러나이승훈은긍정적인마음가짐으로대회를

준비했다

그해 11월 남자 50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갈아

치우며 단숨에 밴쿠버 올림픽 메달 기대주로 발돋

움했다

그는 밴쿠버 올림픽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좋은성적을거뒀다

남자 5000m 은메달을획득한데이어 1만m에서

올림픽신기록을세우며깜짝우승을차지했다

올림픽 우승을 차지한 뒤에도 이승훈은 고삐를

늦추지않았다

2011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

안게임에서 한국 역사상 4번째 3관왕에 오르며 입

지를단단히굳혔다

이승훈의 도전 정신은 매스스타트가 도입된

20142015시즌부터더욱빛을 발했다

매스스타트는 출전 선수들이 지정된 레인 없이

400m 트랙을 16바퀴 돌아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선수가우승하는종목이다

자기 레인이 없다 보니 선수들은 쇼트트랙처럼

상대 선수와 치열한 신경전은 물론 자리싸움까지

벌여야한다

이승훈은생소한신생종목에과감하게출사표를

던졌다 쇼트트랙선수출신인이승훈은본인의특

화된기술을끌어올린다면충분히경쟁력이있다고

판단했다

이승훈의도전은성공적으로진행됐다

그는 올 시즌 이 종목 세계랭킹 1위에 오르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전망을밝혔다

그는 한국나이로 서른 살이된올해에도매스스

타트와 장거리 단체전에 모두 참가하며 강행군을

소화했다

이승훈은 2월초강릉에서열린세계선수권대회

에서 오른쪽 정강이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도 열

흘만에 2017 삿포로아시안게임출전을강행해금

메달 4개를휩쓸었다

이승훈의거침없는행보는계속된다 그는 모든

목표는 평창 올림픽에 맞춰졌다라며 긍정적인

자세로평창올림픽을준비할것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23일일본홋카이도현오비히로오벌에서열린2017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스피드스케이팅남자매스스타트에서이승훈이 1위로들어와두손을활짝펴고기뻐하고있다 연합뉴스

빙속이승훈매스스타트金정강이 8바늘꿰메고강행

쇼트트랙낙오자서빙속간판으로남은 목표는평창

한국 최초 4관왕 역사 쓴 서른살 철인

스피드스케이팅 남

자대표팀 김민석(18

평촌고사진)은 한국

빙속계최대유망주다

남자대표팀 간판 이

승훈(대한항공)도 김민

석에 관해 1500m 종

목은 아시아권에선 (김)민석이의 적수가

없을정도라고극찬했다

그는 23일일본홋카이도현오비히로오

벌에서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 출전해 1

분46초26의 아시아기록(아시아신기록)으

로 20명의선수중 1위에올랐다

그는 22일 아시안게임 남자 팀추월에서

이승훈 주형준(동두천시청)과 짝을 이뤄

금메달을목에걸었다

김민석은 23일 남자 1500m까지 석권하

며 처음 참가한 아시안게임에서 2개의 금

메달을 거머쥐었다 이제 김민석의 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향해있다연합뉴스

고3 김민석 2관왕

1500亞신기록


